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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설 명 자 료
(’21. 10. 20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산업부는 효율이 확보된 KS인증 연료전지를 보급하고 있으며,

조사결과, 보급지원사업으로설치된연료전지 가동률은 80.5%임
(10.19일자 KBS 9시 뉴스「천 억 넘게 들인 수소연료전지 “70%

가동 중단”」 보도에 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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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도내용

□ 정부 예산으로 투입된 수소연료전지 발전기 상당수가 방치되어

있으며, 현장에서는 효율이 떨어져 가동을 기피

ㅇ 지난 5년 간 약 700억원 정부지원에도 민간과 공공건물 660여 곳 중

한달 이상 가동하지 않는 곳이 72%이며, 이 가운데 34%는 지난해

가동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(지난 5년간 782억원 지원, 민간보조

70%)으로 설치 지원 중인 연료전지는 현재 KS 인증을 받은 연료

전지만 보급하고 있으며, 그 인증기준은 발전 효율 30% 이상,

열을 포함한 종합 효율은 75% 이상에 부합해야 하므로 효율이

떨어져서 가동을 기피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

ㅇ 가동률 관련,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연료

전지의 경우 신재생법령에 따라 조사한 가동률은 80.5%이며 ,

건물용만 계산할 경우 66.2% 수준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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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연료전지를 상시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것은 연료인 도시가스 요금이 전기

요금보다 비싸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

<주택용(1kW) 설비운전 경제성 비교>
(단위 : 원/kWh)

누진제 구간 전력요금 연료전지 가스요금* 경제성 여부

200kWh이하 88.3 153 없음

201∼400kWh 182.9 153 운영상황에 따라 
유동적

400kWh초과 275.6 153 있음

  * 연료전지용 LNG평균요금(원/MJ)을 원/kWh 단위로 환산한 금액

- 다만, 에어컨 사용 등 전력사용량이 많은 여름에는 가동률이 높게
나오는 등 조사 시기 또는 주기에 따라 가동률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□ 이에 지난 ‘20년부터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
보급하는 등 보급 지원 기준을 개편*하여 시행 중이며,

  * ➀경제성 검토-연간가동계획서 제출, ➁경제성 확보 수요자 선정, ➂신재생할인특례 제도 연장

(사용한 전기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만큼 요금 50% 감면(산업용 및 일반용에 한함))

ㅇ 향후 실태조사,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

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

※ 문의 : 수소산업과 배준형 과장(044-203-3970) / 김정미 주무관(3979)


